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自由主義의 哲學的 解明❸

朴致祐

實로  市民의 自己解放 이라는 이 點을 떠난다면 이것은 곳 自由主義의 本

質을 論할 資格을 抛棄하는 것 밧게는 못될 것이다. 웨인가하면 市民의 自己

主義라는 이 歷史的 事實을 注視함이 업시는 自由主義의 發生根據를 차즐 

길이 업슬 터임으로써다. 어째든 自由主義라는 하나의  이즘 은 어떠한 使命 

下에, 卽 市民의 解放을 爲하야 이때로부터 비로서 諸 市民的 文化□城에 侵 

人 受容되기 始作하엿든 것이다.

그리면 이러한 誕生과 存在理由를 가젓든 그 主義가 웨 오늘에 와서는 그

처럼 悲慘한 沒落을 갓지 안흘 수 업게 되엿든가? 이것을 解明하기 爲하여

서는 우리는 于先 市民的 自由主義가 主張宣傳하든 그  自由 가 그 後 如何

한 運命을 밟게 되엿든가를 살펴볼 必要가 잇다.

自由라는 말은 元來 다음과 가튼 두 가지의 意味로 使用됨이 普通일 것이

다. 卽  ~로부터의 自由 라는 消極的 意味로 使用될 때의 自由와  ~에로의 

自由 라는 積極的 意味로 使用될 때의 自由가 이것이다. 前者가 或者로부터 

自由 卽  解放 이라는 意味의 自由 上 興이 存在치 안흠에도 不拘하고 純全

히 自己自身의 自己完成만을 爲하야 保留또는 行□하는 自由, 이를 테면  自

適 · 自己完成 이라는 意味의 自由라고나 무를 수 잇슬 것이다. 奴隸의 自由

가 前者(解放)이라면 上典의 自由는 後者( 自適 또는  自己完成 )일 것이다. 

그리면 市民的 自由主義가 主張宣傳한  自由 란 그 어느 것에 爲하는 것이

엿든가? 自由主義가 初期에 잇서서, 卽 初期 自由主義가 主張한 自由는 實로 

純全히  ~로부터의 自由 즉  解放 이라는 意味의 自由이엇다. 初期 市民□

은 于先 舊 努力  ~으로부터의 解放 이 念先□엿기 때문이다. 따라서 自由는 

거기서는 全然 解放이라는 意味에서만 取扱되엿슴에 不過하엿든 □□□□으

로부터의 □族 僧侶로부터, 舊 制度로부터 舊 習慣으로부터의 解放이라는 意

味의 自由엿든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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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舊 社會形態에 對한 市民의 鬪爭이 一段落을 지은 後 이제로부터는 

積極的으로 市民的 諸 組織의 自己完成을 爲하야 方向轉向을 敢行한 市民社

會의 다음 段階에 드러서자,  自由 도 또한 그의 內容을 하지 안흘 수 업섯

둔 것이니 市民의 意慾이 破壞로부터 建設에 解放을 떠나서 完成에로 推進

됨에 따라, 只今까지의  ~으로부터의 自由 는 市民自身의 自己完成을 目的

한  ~에로의 自由 로 轉向하지 안흘 수 업섯든 것이다. 上典이 임이 업서진 

以上 그곳에 解放이 잇슬리 업지 안흔가! 이제부터는 自適하게 그러나 所□

의 精力을 다하야 自由로운 發展과 完成을 □할 時期에 드러선 것이다. 自由

는 이에 그의 積極面을 遺憾업시 發揮하야 政治, 經濟, 其他 왼갓 市民的 □

設의 □大强化를 目標로 市民의 손의 依하야 그야말로  □使 되엿든 것이 事

實이다. 政治形態에 잇서서  데모크라시스- , 經濟組織에 잇서서는 資本主義

的 自由經濟, 宗敎에 잇서서는  프로테스탄틔즘 等等이 確立 또는 完成한 

時期도 바로 이때이다. 獨逸 理想主義의 哲學(이것은 市民哲學에서도 特히 

보담 더  自由 의 哲學이엿다)이 그의 自盛을 자랑하던 때도 이때이다. 自由

主義의 黃金時代는 이러케해서 成熱되엿든 것이다 

그러나 모-든 存在는 그自身에잇서 벌서 自身늬 否定을 內包하는 것이다. 

市民社會로 또한 이에 對한 例外일 수가 업섯다. 大體이 社會形態의 礎石을 

形成하는 經濟機構는 利□의 □求만이 그의 唯一의 目的인 資本主義的 經濟

機構이엿드니만큼, 生産에 잇서서의 自由主義(自由競爭)는 그리 처음부터의 

要□이든 것이 事實이다.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果然 엇더한 結果를 招來하

엿든가. 生産과 消費와의 不均衡, 價格의 □□따라서 利□의 □退라는 □□□ 

資本의 本來의 意圖와는 矛盾되는 事態에 到達하지 안헛든가! 自由主義는 여

기서 市民 自身에 對한 發展形態로부터 그의 □□으로 變하고만 것이다. 世

界大戰을 轉機로하야 元來  自由 와는 가장 距離가 머러야할  統制 라는 새

로은 말이 웨처짐을 뜻하게 됨도 決코 偶然만은 아닐 것이다. 生産部門에 잇

서서의 이 가튼  自由의 □□化 는 市民의 自由主義的 政治形態인  데모크라

시- 에 反映하야 그의 危機를 現出하엿스며, 이이하야 □竟은 自由主義와는 

아모러한 □分도 업서야만 될  파시즘 的 政治形態에까지 轉化 또는 移行하

게된 것이 오늘의 現狀이라 하겟다. 解放을 爲하야, 完成을 爲하야, 過去 五

百年 間이나 忠實히 奉仕하여온 市民의 □□ 自由主義는 오늘에 와서는 不得

不 그가 섬기든 그 上典 손에 依하야 解□되지 안흘 수 업게 된 세옴이다.


